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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일상에서 인식하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가정 내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간의 관계 연구: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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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of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heir Daily Life and Daily 

Interactions with Children at Hom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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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가중된 현대 사회의 가정에서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지원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연구의 종단자료 중 9차
(2016)년도 자료 중 총 1442명(남자 739명, 여자 703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정 내에서의 어머니와 
자녀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양육효능감의 수준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스트레스는 부적으로, 양육효능감은 정적으로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효능감은 어머니가 인식하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가 가정 내에서의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
용을 하는 데 미치는 부적인 영향력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어머니들에게, 자녀와 가정에서 일상적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to support mothers' daily interactions with their children in stressful modern 
families, we analyzed the longitudinal data of a total number of 1442 (739 men and 703 women) 
participants of the 9th  (2016) Korean Children's Panel Study. We found that daily at-home mother-child
interactions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degree of the routine perceived stress of mothers and
the level of parenting self-efficacy. Stress negatively affected the daily interactions of mothers with 
children, whereas parenting self-efficacy positively influenced these interactions. In addition, parenting
self-efficacy controlled the negative influence of mother stress on the daily interactions with their 
children at hom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the support of mothers who feel stressed in their daily lives for the 
improvement in their daily interactions with their children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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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등 저학년 시기 아동은 여전히 부모와의 따뜻한 정
서적 교류에 기반한 가정 내 일상적인 상호작용 (daily 
interaction)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은 물론,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1]. 글을 읽을 수 있지만 책을 함께 
읽고, 혼자 놀 수 있는 나이지만 함께 놀이를 하고, 자녀
와 함께 집안일을 공유하는 등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자녀로 하여금 유능감을 경험하게 하고, 부모와의 정서
적인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 및 사회성 발달에도 도
움이 된다[2]. 뿐만 아니라, 아동기 가정 내에서 이루어
지는 부모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의 언어발달 
[3],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출현과도 연관성이 높
은 것으로 보고된다[4]. 이러한 부모와의 가정 내 상호작
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초등입학과 동시에 상당수 
대한민국의 아동들은 가정 내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
원숙제를 한다거나, 아예 학원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밤
늦게 귀가하거나, 귀가 후에는 주로 핸드폰 게임 등을 하
며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2]. 특히, 맞벌이 가정
이 많아지는 현대의 가정에서 자녀는 초등이후 부모님과　
가정에서 함께 살가운 대화 및 놀이하기를 경험하기 어
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나아가 학령기　
아동의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
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5]. 

아버지의 양육에의 참여의 중요성이 일관되게 선행연
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 핵가족화, 늘어나는 맞벌이부모 가정에서의 육아현실
을 고려할 때에 초등 저학년 아동이 가정 내에서 경험하
는 부모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논할 때에, 아버지 및 
어머니 모두와의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기, 특히 초등 저학년의 아
동에게 어머니와의 가정 내에서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주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와의 안정된 애착형
성을 기반으로 한 정서발달은 물론[7], 아동의 교육기관 
적응 및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선행연구는 보고하고 있다[8].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
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오는 현실이지만, 주양육자의 역할
을 담당하게 되는 어머니와 자녀의 가정 내 상호작용, 
즉, 자녀와 정서적 교류를 토대로 한 일상적인 상호작용
과, 이를 예측하는 다양한 맥락적 및 심리적 요소들을 살
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와 자녀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로 

어머니와 자녀 간의 가정에서의 공동활동 (joint 
activities)를 살펴본 Galboda-Liyanage, Prince, 그
리고 Scott (2003)의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와 함께 책
을 읽어주고, 자녀가 부르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등의 일
상적인 활동의 빈도수는 자녀의 문제행동과 부적관계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9].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하는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퍼즐게임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함께 읽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자녀의 사회정서적
인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10], 인지발달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11].

가정 내에서 어머니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적이
고 일상적인 활동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어머
니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에 주목하였
다. 어머니가 경험하는 심리적 안녕감이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수행하는 데 핵심기제역할을 한다는 점으로 미루
어봤을 때[12], 어머니가 일상에서 인식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가정 내에서 자녀와 긍정적이고 반응적인 상호작
용을 하기 어렵게 한다는 가정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
다[13].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인식하고 있는 스트레스
의 정도는 양육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양육을 수행할 
의지와 에너지를 약화시킴으로써,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13]. 뿐만 아니라, 스트
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는　동일한 양육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자녀에게 더욱 강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훈육과 체벌의 사용으로 이어지기 쉽다[2]. 선행연
구들은 양육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인식하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 어머니들일수록 자녀와 관계 맺기를 거부하
며,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고
하고 있다[14].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지난 3년간 사
회적 단절 및 돌봄부담의 가중 등으로 인한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높아져오고 있으며 [15], 세계적
인 경기불안정 등은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어
려움을 강화시킴으로써, 가정 내 스트레스를 높이는 데
에 일조하고 있는 형편이다[16].  

결국, 어머니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어머니
로 하여금 정서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하며, 이는, 
가정 내에서 자녀와의 일상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는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영유아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
용에는 부적으로, 체벌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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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17].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가중된 양육환경에 놓인 현대사

회의 어머니들에게 가정에서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
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
인지에 본 연구는 주목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심리
적 자원으로서 양육효능감에 주목하였다. 이는 특히, 어
머니가 경험하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데 있어, 양육효능감과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자원이 그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갖
고있음을 보고하는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한다[18].   

양육효능감은 사회-인지이론의 창시자인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양육이라는 맥락에 적용하여 정의한 
것으로서, “부모로서 유능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정도에 대한 부모의 기대”로 정의할 수 있다[19]. 인
간의 행동을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차원
이 아닌, 그 행동이 일어나게 된 내부작용에 관심을 갖고 
생성되었던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을 토대로 하고있
기에, 양육효능감 역시, 부모의 양육행동이 왜 그러한 방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의 역할을 한
다. 즉,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설명하기위한 
요소로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도록 추동하는 부모의 
심리적인 자원으로서 기능한다[20].

양육효능감의 이러한 기능에 주목한 많은 부모교육학
자들은 양육효능감의 기능을 활용하여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21]. 국내에서
도 정미현은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효능
감을 증진하기 위해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부
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검증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22]. 그 외에도 특수한 상황에 놓인 양육
자를 지원하기 위한 양육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예를 들
어 다문화가정의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한 부
모교육 프로그램 [23], 자폐성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양육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가 보
고된 바 있다[24].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연구 외에 양육효능감이 구체
적으로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과 긍정적인 양
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은 비교적 혼재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15].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외부의 스트레
스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살펴본 Oppermann, 
Cohen, Wolf, Burghardt 그리고 Aders (2021)의 연
구에서도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긍정적인 양육행

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완충 역할을 하
는 요소, 즉, 부모의 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인으로 기능함을 밝힌 바 있다
[25]. 그러나, Hastings와 Brown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문제
행동과 어머니의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
감의 기능을 탐색한 바 있는데, 아버지 그룹과 달리 어머
니 그룹에서는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았
다[26]. 양육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서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Kwan, Kwok, 
그리고 Ling (2015)의 연구에서 역시, 아버지 그룹에서
는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가 확인된 반면, 어머니에게서
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2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가중된 현대 사회의　
가정에서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
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양육효능감이 이 두 변
인 간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을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관되지 않은 선행연구의 결과
들로 인해서 여전히 확인이 필요한 양육효능감의 조절효
과를 본 연구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
상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어머니들에게, 자녀와 가정에
서 일상적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혹은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기
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특히, 어
머니의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가정 내 자녀와의 일상
적인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본 연구를 통해 밝힘으로써, 
초등 자녀를 위한 어머니들의 가정 내 일상적이고 정서
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데에 그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초등 어머니의 가정 내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증진함에 있어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조절효과를 나타냄
을 본 연구를 통해 밝힌다면, 가정 내 상호작용을 증진하
는 방안 외에,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부모의 양육효능
감 증진 방안이[22] 동시에 고려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본 연구의 결과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가 느끼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스트레스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가정에서 자녀와의 일상적
인 상호작용의 정도와 상관이 있는가? 

2. 어머니가 느끼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스트레스와 
가정에서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정도 간
의 관계는 양육효능감에 의해 조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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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역사회와 육아정책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8년도에 출
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수행한 한국아동패널연구의 종
단자료 중 9차(2016)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9차년도는 
연구대상 아동이 만 8세, 즉, 초등학교 2학년이 된 해에 
수집된 자료에 해당하며, 연구대상 아동은 총 1442명으
로, 남자 739명, 여자 703명 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연
구대상 아동의 어머니의 평균 나이는 38.77세 (SD=3.64)였다. 
연구대상 어머니 중 43.1%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
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8.8%가 초대졸의 학력을 보고하
였으며, 연구대상 어머니 중 27.7%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에 요약되어있다．　

Spec. Respondents(%)

Child’s 
Gender

Male 739(51.3)

Female 703(48.8)
Mother’s Age 38.77±3.64

Mother’s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1(.1)
Middle School 5(.4)

High School 398(27.7)
Junior College 414(28.8)

Bachelor’s Degree 535(37.2)
Graduate School 84(5.9)

All 1442(1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2.2 연구도구
2.2.1 자녀와의 상호작용
가정에서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의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HEQ) 중 부모
-자녀 상호작용을 질문하는 일부 문항이 사용되었다. 가
정에서 일상적으로 자녀와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예 (아
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요리, 청소, 상 차리기, 애완동물 
돌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아이와 함께 한다)에 대하여 어
머니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전혀 해당 상호작용을 하지않

은 경우 1점을, 1~2번 한 경우 2점, 3~6번 한 경우 3점, 
그리고 매일 하였다면 4점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와 다양한 일상
적인 상호작용을 빈번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
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 α 계수를 활용하였으며, 
그 값은 .82로 매우 높았다.

2.2.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가 인식한 양육효능감은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SOC)으로 측정하였다. PSOC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하고 
신숙재(1997)[28]와 오미연(2005)[29]에 의해 번안 및 
수정되었으며, 한국아동패널연구진에 의해 최종 수정되
었다. 양육효능감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 즉, 부모유능
감, 부모불안감, 그리고 기타,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5점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믿는 정도가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 α 계
수를 활용하였으며, 그 값은 .88로 매우 높았다. 

2.2.3 어머니가 인식하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어머니가 인식하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는 단일

문항으로 응답자 어머니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라는 질문에 4점척도(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음
<1점> ~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4점>)로 응답하도록 구
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 어머니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가정에서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어머니가 인식하는 일상
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어머니가 인식하
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관
계에서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
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조절효과 검증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고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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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SE t p LLCI* ULCI**

(Constant number) 2.09 .01 177.48 <.001 2.06 2.11
Mother’s perceived stress (A) -.09 .02 -4.90 <.001 -.12 -.05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B) .56 .05 10.42 <.001 .46 .67
A × B -.19 .08 -2.49 <.01 -.34 -.04

Increasing R² with Interaction
R² F p

.004 6.19 .01
*LLCI: Low Level of B within 95%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evel of B within 95% Confidence Interval

Table 3. Moderating effects of Parenting self-efficacy

3. 연구결과

3.1 어머니가 느끼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양육효능감, 가정에서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
    작용 빈도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 변인인 어머니가 인식하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양육효능감, 그리고 가정에
서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기술 통계량 및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2에 요약하였다. 가정 
내에서의 어머니와 자녀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어머
니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양육효능감
의 수준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어머니와 자
녀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일상적 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r=-.13, p<.001),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정
적상관을 (r=.26, p<.001) 나타냈다. 

Variable 1 2 3

Mother’s Perceived Stress 1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02 1

Daily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Child -.13*** .26*** 1

M 2.98 3.23 2.09

SD .65 .22 .47
***p<.001

Table 2. Correlations among the Study Variables 

3.2 어머니가 느끼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가 
    가정에서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정 내 자녀와의 일상적
인 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
펴본 결과는 Table 3에 요약하였다. 먼저, 어머니가 인
식하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는 자녀와의 가정 내 

상호작용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B=-.09, p<.001).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역
시 어머니와 자녀 간의 가정 내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56, 
p<.001).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생성한 어머니가 인식하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와 양육효능감의 상호작용변수 
역시 가정 내 자녀와 어머니의 일상적 상호작용에 부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19, p=.01), 상호작
용 변수로 인한 R2값의 변화량은 .004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다시 말해, 양육효능감은 어머니가 
인식하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가 가정 내에서의 자
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데 미치는 부적인 영
향력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자녀와
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정도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는 Fig. 1을 통해 나타낼 수 있겠
다. Fig. 1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점수를 중심으로 평균
값(M)과 ±1 표준편차(±1SD)에 따라 연구대상 어머니
를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
가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빈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그 기울기가 그룹별로 차이가 남을 나타내고 있
다. 즉, 양육효능감이 낮은 그룹의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빈도수가 낮았을 뿐 아니라, 일상
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고하여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빈도수에 변화가 그리 크지 않았
다. 이에 반해, 양육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자녀와
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빈도수가 높았을 뿐 아니라, 일
상에서 인식하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녀
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빈도수도 쉽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곧, 일상에서 인식하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낮아지면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빈도수가 높아
지는 정도가 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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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rating Effects of Parenting self-efficacy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스트레스가 가중된 현대 사회의 가정에서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지원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해　
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육아
정책연구소가 주관하여 수집한 한국아동패널의 9차년도
(2016) 조사자료 중 총 1442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가정 내에서의 어머니와 초
등 2학년 자녀간의 일상적 상호작용의 평균 점수는 2.09
로 나타났다.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함께 나
누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집안일을 공유하는 등의 일상
적인 상호작용의 빈도수에 대한 질문에 어머니들이 지난 
일주일간 1-2회 정도라고 보고하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
는 서론에서 논의한 바 대로, 초등 저학년 아동들이 가정
에서 어머니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2,5].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회상에 근거하여 자료가 수집된 바, 기억의 왜
곡 등과 같은 외생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 어려운 한계
가 있었다. 이에, 후속연구를 통하여, 실제로 일주일 간 
귀가 후 가정에서 초등생 자녀와 어머니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어떠한 종류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
한 면밀한 자료 수집이 Daily diary등과 같은 연구방법
을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30]. 

둘째, 초등 2학년 자녀와 가정에서 함께 책을 읽고, 이
야기를 나누고, 놀잇감을 이용하여 함께 놀이하고, 집안
일을 공유하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자녀와 함께하는 데 
어머니가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부적으로, 

양육에 대한 효능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부모행동에 어머니의 일상
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부적인 영향을, 효능감
과 같은 정서적인 자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12-14,17].

셋째, 어머니의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수행 간의 부적인 관계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에 미치는 다양한 맥락적, 심리적인 요소들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
와 일치한다[25]. 양육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어머니들에
게서,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정도가 자녀와의 가정 내 일
상적인 상호작용의 빈도수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력이 컸
음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들이 일상에서 인식
하는 스트레스만을 낮추는것으로 어머니-자녀 간 가정 
내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빈도수를 증가시키는데에는 한
계가 있으며 양육효능감을 높게 가질수 있도록 지원하였
을 때에야 스트레스를 낮추어주는것이 일상적인 상호작
용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일상
적이고 정서적인 자녀와의 상호작용 수행을 할 의지를 
갖지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
로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중재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5].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중대한 위기상황을 경
험해 나가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자연재난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
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중시키게 된다. 그러
나, 인간이, 특히, 자녀양육이라는 중대한 과업을 수행하
고 있는 부모라는 존재는 외부환경이 제공하는 스트레스
에 무기력하게 영향받으며, 스트레스로 인하여, 긍정적
인 양육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이해
되어서는 안됨을 본 연구의 결과는 뒷받침한다. 이는 
Bandura가 사회-인지적인 접근을 통해 인간을 적극적
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이해하고자 했던 노력과 일맥상통
한다[20].

단독문항으로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어머니의 일상에
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한 점, 그리고, 어머니
-자녀 간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어머니의 기억에 의존하
여 측정한 점은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에 해당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각적인 스트레스 구성개념을 포함하
여 어머니의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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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으며, 일상적인 어머니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통제하기 어
려운 사회현상 가운데 높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사회 어머니들에게 부모효능감이라는 어머니의 심리
적 자원을 증진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뿐만 아
니라, 과도한 교육열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이라는 사회현상 가운데에서 사교육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초등 저학년 아동에게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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